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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청소년의 흡연 유형 및

흡연의존 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서 경 현† 서 정 열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보건복지대학원

본 연구는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흡연 유형과 흡연의존 경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흡연하는 고등학생들의 성별, 연령,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또래 일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과 흡연 유형 및 니코틴 의존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흡연하는 고등학생 201명(남성 113명, 여성 88명)이었으며, 연령 분포

는 만 14세에서 18세 사이였다. 상관분석 결과, 연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을 제외한 모든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낮은 학업성적은 자극추구를 위한 흡연이나 충동적 흡연과 정

적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은 충동적 흡연이나 습관성 흡연을 제외한 다른 흡연 유형들과 정적 상

관이 있었다. 또래 일탈동조는 흡연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또래 일탈동조는 물론 충동

성과 부모와의 갈등은 모든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낮은 학업성적을 제외한 성별,

즉 남성, 연령, 충동성, 또래 일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 모두 니코틴 의존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니코틴 의존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은 모형에서 제외되었으며, 또래 일탈동조, 성별 및 연령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

다. 또래 일탈동조가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설명력이 약 21.9%이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흡연, 흡연 유형, 니코틴 의존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

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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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병관리본부(2012)의 온라인 조사에서 일

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 중에 18.1%,

여학생 중에 5.1%가 조사 전 한 달 동안 흡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성화계(실업계) 고등

학교의 경우 남학생 중에는 무려 36.5%가 여학생

중에는 15.7%가 흡연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무기명이라고는 하지만 청소년 흡연율 조사에는

사회적 요망도(social desirability)가 강하게 작용

하기 때문에(서경현, 이선혜, 2006), 실제 고등학생

의 흡연율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

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아직 완전히 성숙

하지 않은 신체의 조직과 장기가 흡연으로 생긴

타르에 있는 독성물질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어

건강상으로 더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실증연구

들도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흡연관

련 질병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USDHHS, 2012). 따라서 흡연 경험이 없는 청소

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흡연을 빠르게 중재하여 흡연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흡연 유형과 흡연에 대한 의

존을 탐색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흡연 여부나

빈도 등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많았

다. 하지만 실험적 흡연을 하고 있거나 흡연 기간

이 길지 않은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흡연의존

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기

여하는 점이 클 것이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흡연 유

형이나 흡연에 대한 의존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거나 흡연

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다른 요인들과 함

께 하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박선희,

2009). 김지경과 김균희(2013)의 연구에서 남자 청

소년이 흡연할 가능성이 더 크고 고학년일수록

흡연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키

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업에 흥미가 없

거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이 흡연에 의존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학업 성

취도가 높은 청소년은 흡연을 잘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 연구들이 많았다. 27개의 종단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Pierce, Choi, & Gilpin,

1996)에서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학업 성취

도가 높은 청소년이 흡연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

론지었다.

Pierce 등(1996)이 종단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에

서는 가족 간의 친밀감이 적은 가정에서 자란 청

소년들이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흡연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청

소년의 흡연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다(Distefan, Gilpin,

Choi, & Pierce, 1998).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할 가능성이 크다

(Simons-Morton, Chen, Abroms, & Haynie,

2004). 흡연하는 청소년이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

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난 연구(이상균, 2001)도 부모와의 갈등이 청소

년의 흡연과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

형과 흡연에 대한 의존을 부모와의 갈등 차원에

서 탐색하고자 한다.

여러 종단 연구들에서 친구와의 의리를 중요시

하고 또래에 대한 동조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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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ierce et

al., 1996).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상균

(2001)의 연구에서 흡연하는 청소년이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또래의 압력을 더 느끼고 있다

는 것도 또래 동조, 특히 또래 일탈동조가 청소년

의 흡연과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비행 혹은 일탈의 관점에서 보

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유순화, 정규석, 2003), 본

연구에서는 또래의 일탈에 대한 동조 성향에 따

라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에 차이가 있고

흡연에 더 의존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흡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Barlow & Woods, 2009; Byrne

& Mazanov, 2001)에서 검증된 적이 있다. 하지만

흡연 여부에 따라 자존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이성림, 고은경, 최

정희, 2012), 자존감이 흡연 유형이나 흡연의존과

같은 흡연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요인들과 어

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

을 증진시켜 금연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

문에(김영숙, 2012), 이런 검증이 임상적으로 기여

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흡연의존과 관련된 성

격 요인을 이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물질관

련 장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온 성격 특성은 충동성이다(Lane, Cherek,

Rhoades, Pietras, & Tcheremissine, 2003). 또한

충동성이 흡연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tchell, 1999) 그런데 흡연자의 충동성을

보상민감성과 행동억제 성향으로 측정하여 연구

된 경우가 많았다(Flory & Manuck, 2009).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김성민, 정구

철, 2006)에서 보상민감성과 행동억제가 음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보상민감성은

음주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행동억제와는 관

계가 없었다. 흡연은 음주와 다른 물질을 사용하

는 것이고 보상민감성이나 행동억제가 성격 차원

으로 충동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

격 차원의 충동성 자체를 측정하여 청소년의 흡

연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충

동성이 흡연 재발, 즉 금연 실패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지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성인의

경우만 해당되고(Doran, Spring, McChargue,

Pergadia, & Richmond, 2004), 청소년의 경우는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Krishnan-

Sarin et al., 2007),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

이나 흡연에 대한 의존과 관련하여 충동성을 연

구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

형이나 흡연에 대한 의존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

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성별이나

연령 같은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학업 성취

도, 또래 일탈동조, 부모와의 갈등, 자존감 및 충

동성을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흡연의

존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첫째, 성별, 연령, 학업 성취도, 또래 일탈동조, 부

모와의 갈등, 자존감 및 충동성이 흡연하는 청소

년의 흡연 유형이나 니코틴 의존과 관계가 있는

가? 둘째, 성별, 연령, 학업 성취도, 또래 일탈동

조, 부모와의 갈등, 자존감 및 충동성으로 흡연하

는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의 변량을 얼마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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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문제를 검증함으로써 흡

연하는 청소년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 기

초 정보를 제공하고, 흡연하는 청소년이 더 이상

흡연하지 않게 하는데 유용한 임상적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4개의 고등학교(인문계

1, 실업계 3)에 재학하면서 흡연자로 적발된 201

명(남학생 113명, 여학생 88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18세(M=16.84,

SD=1.07)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 중에 1학

년은 72명(35.8%), 2학년은 63명(31.3%), 3학년이

66명(32.8%)이었다. 참여자 중에 53명(26.4%)이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고 보고하였고, 개신교 64명

(22.9%), 천주교 6명(3.0%), 기타 종교 2명(1.0%)

순이었으며, 94명(46.8%)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참여자들(51.7%, 104명)

이 자신의 가계 경제수준이 ‘중류 중의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며, 38.3%(77명)의 학생이 자신의 학업

성적이 보통 이하, 20.9%(42명)의 학생이 학업성

적이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흡연하는 청소년인 참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

기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하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

렸으며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으

며, 참여자들이 설문 과정에서 소비한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IBM

SPSS사의 PASW Statistics 18.0에 의해 실행되

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적률상관분석과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이었다.

조사 도구

흡연 유형.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하는 이유

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미국가정의

학회(AAFP, 2004)가 개발한 The Why Test를 한

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극추구, 손장난, 즐거움 추구, 스트레

스 해소, 신체적 혹은 심리적 충동, 습관성 등 6가

지 유형의 흡연 형태를 각각 3문항으로 측정하고,

3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3 = 가끔 그렇다, 5 =

자주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

구에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자극

추구 .77, 손장난 .76, 즐거움 추구 .80, 스트레스

해소 .83, 충동성 .75, 습관성 .70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의존.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틴에 대

한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agerstrom(1991)

의 니코틴 의존도 검사(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개발에서는 맥

박, 체온, 니코틴의 일차대사물질인 코티닌 수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양호한 검사-재검

사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

치도는 .70으로 나타났다.

충동성. 청소년의 충동성은 이현수(1997)가 한

국에서 표준화한 아이젱크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Scale)의 충동성 하위척도(Impul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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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로 측정하였다. 충동성 하위검사는

아이젱크성격검사 3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위형

문항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

수를 얻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

지 않으며, 얼떨결에 일을 처리하는 버릇이 있고,

나중에 발뺌하고 싶은 일을 자주한다. 또한 이런

사람은 무계획적이고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 버린다. 본 연구에서는 김유정과

서경현(2009)의 연구에서 문항 상관이 .25이하인

문항은 제거하고 10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

서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2였다.

또래 일탈동조. 흡연하는 청소년이 또래 친구

들의 일탈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

여 김선남(1994)이 개발한 또래동조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이 또래에게 동조하

는 경향을 일탈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다.

이 척도는 5문항을 5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자주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6이었다.

자존감. 흡연하는 청소년의 자존감은 전병제가

번안한 Rosenberg(1965)의 척도(Self-Esteem

Scale)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

정적 자존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항 상관이 높은 5문항만

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5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1이었다.

부모와의 갈등. 흡연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겪

는 갈등은 오영희(2004)가 개발한 부모-자녀 갈등

경험검사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특히 부모로부

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피검자의 인식을 측정

하는데, 문항의 예로는 “어머니(아버지)가 나를 무

시하였다”, “어머니(아버지)가 나보다 다른 형제에

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아버지)가 나

를 때리거나 공격하였다” 등이 있다. 이 검사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한 16문항씩을 4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경순과

서경현(2011)의 연구에서 문항 간 상관이 높은 6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아버지와의 갈등은 .76, 어머니와의 갈등 경험이

.71이었다.

결 과

흡연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심리적 요인과

흡연 유형 및 흡연의존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업성적, 충동성, 또래 일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

와의 갈등과 흡연 유형 및 니코틴 의존 간의 관

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연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r=.08, n.s.)을 제외한 모든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낮은 학업성적은 청소년의

자극추구를 위한 흡연(r=.18, p<.05)이나 충동적

흡연(r=.15,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

의 자존감은 충동적 흡연이나 습관성 흡연을 제

외한 다른 흡연 유형들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 일탈동조는 물론 충

동성과 부모와의 갈등 모두 모든 흡연 유형과 정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래 일탈동조는 흡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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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성별

(남성) 연령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또래

일탈동조 자존감

아버지와

갈등

어머니와

갈등
M SD

흡연 유형

자극추구 .13 .17* .18* .27*** .54*** .14* .32*** .33*** 8.81 3.75

손장난 .07 .22** .06 .30*** .54*** .16* .27*** .33*** 6.63 3.61

즐거움 추구 .09 .18* .09 .32*** .55*** .17* .28*** .31*** 7.92 3.76

스트레스 해소 .09 .08 .13 .34*** .42*** .21** .31*** .30*** 10.24 3.98

충동 .08 .16* .15* .31*** .44*** .12 .24*** .25*** 7.92 3.81

습관 .02 .29*** .08 .34*** .53*** .10 .24*** .27*** 6.24 3.39

니코틴 의존 .27*** .27*** .13 .21** .46*** .17* .26*** .22** 3.08 2.54

M 16.84 .59 4.71 12.00 11.42 12.02 12.02

SD 1.07 .49 3.08 4.68 3.37 3.82 3.50

* p<.05, ** p<.01, *** p<.001.

주.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총 201명이지만, 아버지와의 갈등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99명이었고, 어머니와의 갈등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98명이었다.

표 1. 흡연 청소년의 연령,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또래 일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 갈등과 흡연 유형 및 니코틴

의존 간의 상관행렬(N=201)

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모든 흡연 유형과 .42이

상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한편 흡연하는 청소년의 성별은 니코틴 의존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남성일 경우 니코틴 의존 성

향이 강했다, r=.27, p<.001. 연령도 니코틴 의존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7, p<.001. 충동성과 또래

일탈동조도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 일탈동조는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

틴 의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21.2%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r=.46, p<.001. 흡연하는 청소년

의 자존감도 예상과는 달리 니코틴 의존과 정적

으로 상관이 있었다, r=.17, p<.05. 부모와의 갈등

도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과 유의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갈등(r=.26, p<.001)과 어머니

의 갈등(r=.22, p<.01) 모두 니코틴 의존과 정적으

로 관계가 있었다.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과 흡연의존에 대

한 인구사회학적․심리적 요인의 예측력

상관분석에 더해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틴 중

독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성별, 연령, 학업성적, 충

동성, 또래 일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 검증한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학업

성적, 충동성,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이 제거되

고 또래 일탈동조와 성별 및 연령만이 예언변인

으로 포함되었다. 상관분석에서 니코틴 의존과 유

의한 상관이 있었던 충동성,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의 경우 예언변인으로 포함된 세 요인과 공

유하는 변량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회귀모형에

서 제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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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 B β t ΔR2 F

또래 일탈동조 .25 .47 7.73*** .219 54.22***

성별(남성) 1.13 .22 3.59*** .049 35.20***

연령 .37 .16 2.47* .023 26.12***

* p<.05, ** p<.01, *** p<.001.

주. 제외된 예언변인: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자존감, 아버지와의 갈등, 어머니와의 갈등

표 2.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N=201)

표 1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관분석에서 자

존감은 부모와의 갈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충동성과 부모와의 갈등은 또래 일탈동조와 밀접

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니코틴 의존에 대한 설

명력이 가장 큰 또래 일탈동조와 이 세 요인이

공유하는 변량이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또래 일탈동조가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에 결정적인 요인

으로 설명력이 약 21.9%이었다, β=.47, p<.001.

또한 남성일수록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일탈동조에 더해 니코틴

의존을 4.9%를 설명하고 있었다, β=.22, p<.001.

연령도 또래 일탈동조와 성별에 더해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을 2.3%를 설명하고 있었다,

β=.16, p<.05. 또래 일탈동조, 성별 및 연령, 세 가

지 요인으로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의 변량을

29.1%가량 설명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고등학생의 흡연 유형

과 흡연에 대한 의존을 성별, 연령, 학업 성취도,

또래 일탈동조, 부모와의 갈등, 자존감 및 충동성

과 같은 요인과 함께 탐색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는 흡연 유형에 차이가 없었다. 이

는 남녀 청소년 간에 흡연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들이 여

자 청소년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이는 남

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흡연율이 높거나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김지경, 김균

희, 2013)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모두 흡연을 어느 정도 하여 온

청소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결과는 남자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여 니코틴에 중독될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Fagerstrom의 니코틴 의존

도 검사가 여자 청소년의 흡연하는 상황이나 흡

연 행태에 맞는 않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많

은 한국 여성들이 오랫동안 흡연을 참다가 한꺼

번에 흡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서경현, 2007),

아침에 일어나 하는 흡연에 대한 욕구나 오랜 기

간 동안 흡연하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묻는 검사 문항으로 여성의 흡연에 대한 의존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자

신의 흡연 여부나 흡연 행태를 솔직하게 보고하

지 않는 경향이 한국의 여자 청소년에게서 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서경

현, 이선혜, 2006), 니코틴 의존도에서의 이런 성

차는 추후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설계된 연

구를 통해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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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라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 후유증이 심

각하기 때문에(Hall, 1994), 니코틴 의존도가 남성

이 높더라도 여자 청소년의 흡연에 관심을 가지

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흡연 유형 모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하는 청소년

들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여러 흡연 유형 혹은

흡연하는 이유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연령의 편차가 크지 않은데 유의한 관계가 나

타난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흡연에 중독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연령이 니코

틴 의존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그런 해석을

더 직접적으로 지지한다.

낮은 학업 성취도는 자극추구를 위한 흡연이나

충동적 흡연과 관계가 있었고, 니코틴 의존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런 결과는 학업 성취도가

흡연의 유지와 상관이 없고 실험적 흡연 혹은 흡

연 시작과는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여러 종단 연구에서도 흡연 시작과 학업 성취

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erce et al.,

1996). 낮은 학업 성취도가 충동적으로 혹은 자극

추구를 위해 흡연하는 것, 즉 실험적 흡연을 시작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낮은 학업 성취도가 흡

연에 의존하게 하여 그것을 계속 하게 하지는 않

는 듯하다.

부모와의 갈등은 흡연하는 청소년의 모든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원래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2011).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청

소년의 비행과 관계가 있다(Smith & Stern,

1997).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흡연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다양한 이

유에서 더 흡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결

과를 부모와 갈등을 겪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이상균,

2001; Distefan et al., 1998; Simons-Morton et

al., 2004)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부모와의 갈등이 흡연의 시작이 아닌 흡

연에 더 몰입하거나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아버지

는 물론 어머니와의 갈등 모두 흡연하는 청소년

의 니코틴 의존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던 것

이 부모와의 갈등과 흡연에 대한 의존 간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이 흡연하는 청소년의 몇

가지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흡연하

는 경향이 더 있었던 선행연구들(Barlow &

Woods, 2009; Byrne & Mazanov, 2001)의 결과와

는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흡연

하지 않는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흡연하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상균, 2001;

이성림 외, 2012)에서 자존감이 흡연 여부와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

태학적 혹은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도 추후 연구

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흡연 이유가 확실하고

니코틴 의존이 심한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 수준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탈 성향이 강한 청소년이

사회의 시선에 대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자부심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것일 수 있다. 일탈 동조성향

과 함께 투입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자존감이

유의한 예언변인이 아니었던 것도 이런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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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아무튼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청소년의 흡연을 중재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충동성이 흡연하는 청소년의 모든 흡연 유형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니코틴 의존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충동성이 물질남용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Lane et al., 2003), 흡연

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적이 있지만

(Mitchell, 1999),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이 흡연 시

작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닌 흡연에 의존하게

하거나 흡연을 유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충동성의

지표로 보상민감성이나 행동억제 성향으로 분석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차원에서의 충동

성이 흡연의존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라 그 의미가 다르다. 충동성이 일탈 행위와 상

관이 있어 또래 일탈동조와 함께 투입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나지 않

았지만, 성격적 차원에서 충동성 그 자체와 청소

년의 흡연에 대한 의존 간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나 임상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또래 일탈동조는 모든 흡연 유형은

물론 니코틴 의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를 또래의 일탈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이 흡연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흡연을 일탈

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유순화, 정규석, 2003)을

지지한다.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독립적으로 상

관분석에서 니코틴 의존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모두 흡수하

여 니코틴 의존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 설명력이

21.0%였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해서

는 일탈 성향이나 또래 일탈에 동조하는 경향성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탐색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또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한계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

의 경우 자신의 흡연에 관해서 솔직하게 응답하

지 않는 경향이 있다(서경현, 이선혜, 2006). 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흡연 여부를 묻는 설문을 학교

에서 한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 동안 흡연을 하여

학교에서 적발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

육을 하는 다른 장소에서 설문하였기 때문에 설

문 결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요망도 문제가 다

소 감소하였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충동성이 빠르

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성격 차원이라

고는 하지만 니코틴이 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Counotte et al.,

2011),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에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는 흡연 개시시점 등과

같은 흡연관련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

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연구가 추후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이 흡연행동에

중독되는데 다른 요인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크다

는 임상적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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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moking Styles and Tobacco Dependence

Proneness among Adolescent Smoker

Kyung-Hyun Suh Joung-Yeal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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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with smoking styles and proneness of

tobacco dependence among adolescent cigarette smoke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researchers analyzed the relations of gender, age, low academic achievement, impulsiveness,

peer deviant conformity, self-esteem, and conflicts with parents to smoking styles and

nicotine depend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smoking cigarettes. The

participants were 201 high school students (118 males and 88 females), whose ages ranged

from 14 to 18. Correlat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a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smoking styles except smoking for stress release, while low academic achieve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moking for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e smoking. Moreover,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smoking styles except impulsive smoking and

habitual smoking. Peer deviant conformity was closely correlated with smoking styles.

Impulsiveness and conflicts with parents, as well as peer deviant conform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smoking styles. Gender, impulsiveness, peer deviant conformity,

self-esteem, and conflicts with parents, except low academic achievemen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nicotine dependenc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for nicotine dependence

revealed that peer deviant conformity, gender, and ag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however,

low academic achievement, impulsiveness, self-esteem, and conflicts with parents were

eliminated form this model. Peer deviant conformity was a determinant factor for nicotine

dependence of adolescents; its accountability was around 21.9%.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e discussion and information for further studies.

Keywords: adolescents, smoking, smoking styles, nicotine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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